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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5.18.(월) 조간 < 5.17.(일) 12:00 >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3.3조원(역대 두 번째),
벤처펀드 신규 결성 4.4조원(역대 최대)

-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24% 증가, 벤처펀드 결성 31% 증가
- 벤처투자 상위 3개 업종은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전기·기계·장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7일(일)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 합산

 1.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3.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하였고,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한 4.4조원

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2.0%, 민간부문은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시기였던 2021년에 비해서도 벤처투자 금액은 34.3% 

(+8,479억원), 펀드 결성 금액은 57.2%(+1.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이 완연한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이다.

   * 기준금리(%, 한은) : (‘20.5) 0.50 → (’21.8) 0.75 → ('21.11)1.0 → ('22.1) 1.25 → ('22.4) 1.5

< ‘21~’26년 1분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1.1Q ’22.1Q ’23.1Q ’24.1Q ’25.1Q ’26.1Q 전년대비

신규 벤처투자 24,710 39,189 17,800 19,573 26,752 33,189 +24.1%
벤처펀드 결성 27,765 43,113 16,688 25,501 33,399 43,652 +30.7%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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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2026년 

1분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1.7조원*으로, 이를 합산 할 경우 

2026년 1분기에만 5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 것이다. 

   * 종투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26.1Q) : 직접투자(10.3조원) 중 16,826억원(대출채권 제외)

 2. 업종별 벤처투자 분석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상위 3개 업종은 ‘ICT 서비스(21.4%)’, 

‘바이오·의료(20.5%)’, ‘전기·기계·장비(15.3%)’였다. ‘ICT 서비스’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1분기 벤처투자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는 로보틱스, 연료전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성장과 

함께 투자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39억원 증가

(+85.5%)하였다. 이는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대형투자로 인해 전체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8개사이고,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ICT 제조’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99.5%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형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증가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모빌리티용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업인 ㈜보스반도체(’22년 창업)이다. 

2023년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후, 2025년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대형투자를 유치하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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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금년 1분기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10개 기업을 포함하여 26개 기업으로 나타

났다. 대전, 충북은 바이오·의료, 경남은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 대형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의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에서는 전기·기계·장비 업종 기업인 송월테크놀로지㈜가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월테크놀로지㈜는 업력 4년 이내(’22년 

창업)의 창업기업으로, 탄소섬유 등 복합 소재를 활용해 항공기·위성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처럼 경남에 위치한 방산·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은 2025년*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벤처투자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신산업 벤처투자 중 최대 투자 분야는 ‘방산·우주항공·해양’ (’25. 벤투사·조합기준)

 3. 업력별 분석

  전년동기 대비 업력별 투자는 7년 이하, 7년 초과 기업에서 모두 투자

금액과 피투자기업 수가 증가하였다. 다만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피투자

기업 수는 8.9% 증가하였지만 투자액은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 기업 투자 비중이 낮아진 것은 벤처투자 시장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최근 딥테크 주도의 벤처투자 흐름도 그중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딥테크 

분야가 전체 벤처투자를 주도*하고 있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딥테크 분야 투자의 경우 3년 

이하 기업(37.3%)을 포함한 7년 이하 기업에 75% 이상 투자되고 있다.

    * 12대 신산업 벤처투자(5.2조원)는 전체(6.8조원)의 76.4% (’25. 벤투사·조합기준)

< 2025년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 >

구분 3년 이하 3년~7년 7년~10년 10년 초과 합계
12대 신산업 분야(5.2조원) 6.9% 41.6% 21.1% 30.5% 100.0%

나머지 분야 (1.6조원) 37.3% 38.4% 11.2% 13.1% 100.0%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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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에서 창업 초기 분야를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다음으로 가장 큰 3,562억원 규모로 선정하고 초기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우대하는 등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연간실적 기준 역대 두 번째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벤처투자와 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중기부는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황선희 (044-204-7720)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엽 (044-204-7722)

주무관 정재민 (044-204-773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책임자 팀  장 김건배 (02-3017-7050)

벤처투자정보센터 담당자 과  장 박준용 (02-3017-7055)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김효석 (02-2011-0743)

신기술금융부 담당자 선임조사역 권순성 (02-201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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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2026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펀드결성 세부 현황

 * 벤처투자회사 · 조합 + 신기술금융사 · 조합 합산통계

□ 업종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2.1Q ’23.1Q ’24.1Q ’25.1Q ’26.1Q 전년대비

ICT제조
금액 2,838 2,198 1,833 1,945 3,881 +99.5%
비중 7.2% 12.3% 9.4% 7.3% 11.7% -

ICT서비스
금액 10,702 3,332 4,902 6,001 7,113 +18.5%
비중 27.3% 18.7% 25.0% 22.4% 21.4% -

전기 ·기계 ·장비
금액 3,126 1,749 2,960 3,685 5,084 +38.0%
비중 8.0% 9.8% 15.1% 13.8% 15.3% -

화학 · 소재
금액 2,690 1,325 1,500 1,220 2,398 +96.6%
비중 6.9% 7.4% 7.7% 4.6% 7.2% -

바이오·의료
금액 7,980 2,505 3,265 3,672 6,811 +85.5%
비중 20.4% 14.1% 16.7% 13.7% 20.5% -

영상 ·공연 ·음반
금액 1,951 2,253 640 1,231 1,254 +1.9%
비중 5.0% 12.7% 3.3% 4.6% 3.8% -

게임
금액 1,134 227 631 690 63 △90.9%
비중 2.9% 1.3% 3.2% 2.6% 0.2% -

유통 · 서비스
금액 5,734 1,706 1,935 2,595 2,418 △6.8%
비중 14.6% 9.6% 9.9% 9.7% 7.3% -

기타
금액 3,035 2,506 1,906 5,714 4,167 △27.1%
비중 7.7% 14.1% 9.7% 21.4% 12.6% -

합  계 금액 39,189 17,800 19,573 26,752 33,189 +24.1%

□ 업력별 벤처투자 실적
< 최근 5년간 1분기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22.1Q ’23.1Q ’24.1Q ’25.1Q ’26.1Q 전년대비

7년 이하
금액 24,738 9,454 9,558 12,959 14,449 +11.5%

기업수 858 579 643 514 568 +10.5%

3년 이하
금액 9,524 4,846 3,991 7,378 6,675 △9.5%

기업수 452 333 359 259 282 +8.9%

7년 초과
금액 14,451 8,346 10,015 13,793 18,741 +35.9%

기업수 353 293 442 479 505 +5.4%

합계
금액 39,189 17,800 19,573 26,752 33,189 +24.1%

기업수* 1,193 862 1,073 976 1,057 +8.3%

 * 투자 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하므로, 업력별 기업 수의 합과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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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펀드 결성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2.1Q ’23.1Q ’24.1Q ’25.1Q ’26.1Q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6,209 2,739 5,920 5,827 10,606 +82.0%

비중 14.4% 16.4% 23.2% 17.4% 24.3% -

모태펀드
금액 1,548 935 1,205 1,562 4,341 +177.9%

비중 3.6% 5.6% 4.7% 4.7% 9.9% -

성장금융
금액 2,919 875 2,046 1,120 3,595 +221.0%

비중 6.8% 5.2% 8.0% 3.4% 8.2% -

산업은행
금액 1,083 380 1,712 1,597 1,439 △9.9%

비중 2.5% 2.3% 6.7% 4.8% 3.3% -

기타
금액 659 549 957 1,548 1,232 △20.4%

비중 1.5% 3.3% 3.8% 4.6% 2.8% -

민간부문
금액 36,904 13,949 19,581 27,572 33,045 +19.8%

비중 85.6% 83.6% 76.8% 82.6% 75.7% -

개인
금액 8,423 2,154 2,377 2,161 2,895 +34.0%

비중 19.5% 12.9% 9.3% 6.5% 6.6% -

일반법인
금액 8,065 4,252 4,459 6,285 11,527 +83.4%

비중 18.7% 25.5% 17.5% 18.8% 26.4% -

금융기관
(산은제외)

금액 13,668 5,135 6,697 9,916 11,863 +19.6%

비중 31.7% 30.8% 26.3% 29.7% 27.2% -

연기금및
공제회

금액 1,417 140 2,043 3,870 2,180 △43.7%

비중 3.3% 0.8% 8.0% 11.6% 5.0% -

VC
금액 4,525 1,710 2,588 3,740 3,694 △1.2%

비중 10.5% 10.2% 10.1% 11.2% 8.5%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806 557 1,416 1,601 886 △44.7%

비중 1.9% 3.3% 5.6% 4.8% 2.0% -

합계 43,113 16,688 25,501 33,399 43,652 +30.7% 


